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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여	2030년까지	최대	30%,	2040년까지	최대	80%으로	감축	목표를	상향

▪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62.5%가	항만에	인접하기에	항만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은	각	기업의	Scope	3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만과	선박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2023년	2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과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이	잘	맞물리도록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항만,	배후단지,	그리고	입항한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전생애주기	배출량의	분류,	산출	방법,	

그리고	공개	범위에	대한	정부의	표준화	및	규제가	필요

▪	 해양수산부는	항만에	육상전원공급장치(AMP)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AMP	설치,	그러나	

저조한	사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	필요

▪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항만에서의	100%	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는	필수적

°	한국의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항만의	역할	

급증하는 국제해운 부문의 탄소 배출량과 이에 대한 대응 현황 

▪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 중 2%이며, 이는 전세계 총량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1] 

▪ 국제해운의 탄소 저감 노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모든 수출입을 하는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Scope 31에 해상 

운송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상 운송 과정에서 효과적인 탄소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각 회사의 Scope 3을 

줄일 수 있음. 결과적으로 범국가적인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유의미한 기여가 가능함.

1 Scope 체계는 GHG프로토콜 (Green House Gas Protocol,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 기준)에 의해 정의된 체계를 응용함. Scope 1은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에서 발생한 탄소를 의미하므로, 항만의 직접 통제 및 운영 하에 있으며 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든 배출원을 포함함.  
Scope 2는 소유 자산의 간접 배출을 뜻하므로, 항만 소유 건물 및 운영을 위해 항만에서 사용하는 전력 등이 포함함. Scope 3은 이외의 모든 간접적인 
탄소배출을 의미하며, 항만 배후단지의 배출량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량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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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IMO)는 기존 2050년 50%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2023년 7월 MEPC 80(해양환경보호 

위원회 제80차 회담)에서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2030년까지 최대 25%, 2040년까지 최대 

75%까지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2050년까지는 최대 100%(넷제로; net zero) 달성하는 것으로 개정함. 

○ 항만의 경우에도 선박들에게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육상전원공급장치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며, 

선박의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 공급을 위한 설비 구축 고려를 의결함. 

○ 온실가스배출가격제도 (GHG emissions pricing mechanism) 혹은 탄소부담금 (carbon 

levy)에 대해 논의. 

▪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사전 대응하여 2023년 2월 국제해운의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발표하였고,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에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함.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과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수립. 한편, 미국은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서 국제해운은 2030년까지 37%, 그리고 2040년까지 96% 달성을 목표로 제안한 바 

있음.

○ 미국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항만 또한 국제 녹색해운항로2의 

이해관계자로 포함함. 

▪ 2021년부터 클라이드뱅크 선언3과 2022년 그린쉬핑챌린지4 등을 통하여 국가 간 탄소 

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간 협상이 진행됨.

무탄소 항만 및 선박의 현주소

▪ 대한민국 국가산업단지의 32개 중 20개(전체 산업단지의 62.5%)가 항만에 인접하거나 해수면을 포함하고 

있어서 항만은 산업단지 활성화 및 항만물동량 증가에 기여함. [2] 

○ 2022년 국내 주요 항만인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한 국제항로를 다니는 

외항선은 약 44,000척으로, 모두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할 경우 그만큼 탄소 감축이 가능함. [3]

▪ 해양수산부의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은 친환경 선대 전환의 일환으로 LNG(액화천연가스)를 친환경 

연료로 분류, LNG 이중연료 선박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 LNG 추진선의 한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속 저압 이중 연료엔진(low pressure dual fuel 

engine, medium speed, 4 stroke)을 장착한 LNG 추진선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기존 연료보다 

전생애주기 기준으로 탄소 배출이 70% 많은 것으로 분석됨. [4]

2 기후솔루션은 녹색해운항로를 다음같이 정의함: 최소 두 항만 사이의 해운 항로에 무탄소 연료 선박이 투입되고, 각 항만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 및 설비와 
운송의 100% 전기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함으로써 늦어도 2050년까지 파리 협정 1.5도 이내로 맞출 수 있는 해운 항로

3 제26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체결된 2025년까지 6개의 무탄소 항로 개척

4 제27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7)에서 미국과 노르웨이가 녹색해운항로 목표의 일환으로 한국, 캐나다, 영국 등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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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탄소부담금이 도입된다면 그린 수소 또는 그린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의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탄소 엔진을 설치하지 않은 해운사 및 무탄소 벙커링 

시설이 없는 항만은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음.

°	주요	5대	항만	선정	배경

▪ 본 브리프에서는 2022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 총 15억 4,585만 톤 중 가장 높은 물동량 기준 [5] 

으로 5개의 항만을 선정하였으며, 본 항만들이  ‘그린항만5’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언하고자 함.

○ 국내 물동량 1위이자 환적항 기준 세계 2위인 부산항 

○ 국내 물동량 2위인 인천항 

○ 국내 액체화물 1위인 울산항	

○ 국내 2022년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 1위인 여수광양항 [6] 

○ 국내 자동차 수출입 1위인 평택당진항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4개 항만은 2022년에 ‘4대 항만공사(PA)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4개 항만공사가 협력하는 부분에는 항만 재개발·친환경 항만 조성 등에 관한 정보 

공유, 해외 항만 개발 및 네트워크 확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등을 포함함. [7]

○ 평택당진항의 경우에도 추후 위 항만들과의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탄소 저감 노력이 

기대됨. 

5 기후솔루션은 그린 항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최대한 100% 재생에너지 사용 및 100% 설비의 전기화가 이루어진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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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항만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부산항
여수광양항

물동량
TEU 기준

180만 186

2억 6,930만

물동량
R/T 기준

항내수면적
㎢

여수광양항
국내	2022년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	1위

부산항

물동량
TEU 기준

2,220만
229,0004억 2,400만

물동량
R/T 기준

항내수면적
㎢

국내	물동량	1위,	세계	7위

물동량
TEU 기준

30만 114

1억 9,480만

물동량
R/T 기준

항내수면적
㎢

울산항
국내	액체화물	1위

물동량
TEU 기준

80만 110
1억 1,610만

물동량
R/T 기준

항내수면적
㎢

평택당진항
국내	자동차	1위

물동량
TEU 기준

310만

2,760

1억 4,980만

물동량
R/T 기준

항내수면적
㎢

인천항
국내	물동량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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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의	온실가스	전	배출량(Scope	1,	2,	3)	정보	공개	의무화	필요

항만의 배출량 공개 규정과 5대 항만들의 공개 현황 

▪ 현재 항만법은 항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GHG 프로토콜의 Scope 기준에 의해 구분하지 않음. 그 결과, 

항만이 공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는 항만별로 상이함.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주요 항만들이 공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항만공사의 사옥 및 차량의 Scope 1, 2 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국가온실가스종합시스템에 기입하여 임의 산출되는 데이터임.  

○ 2021년 기준 항만별 온실가스 배출량 [8] 6

항만의 온실가스 전 배출량 공개의 필요성

▪ 항만의 정확한 전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공개는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감축 집중 

순위 수립에 도움.

국외 항만의 배출량 공개 범위와 온실가스 Scope 범주 사례

▪ 유럽 주요 관문항으로 알려진 로테르담 항의 경우 13,700,000tCO2eq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됨. [10]

○ 해당 수치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항만을 출발하고 입항하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과 선적, 하역, 

급유와 같은 항만 내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모두 포함함.

6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기후솔루션에 제공된 배출량은 Scope1과 2의 경우 항만과 배후단지의 직간접 배출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Scope3는 항계 
내 운항, 정박 중인 선박 배출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국내 항만 중에서 유일하게 Scope3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평택당진항만공사

2,221,131tCO2eq6 161tCO2eq 535tCO2eq 543tCO2eq 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율 4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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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항만의	온실가스	배출	Scope	1,	2,	3	정의를	정립하고	전생애주기	배출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정된	항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보다	더	정교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

2.	육상전원공급장치(AMP)의	저조한	사용률	해소	및	사용의	의무화	필요

국내 항만의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설치 현황

▪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선내에서 냉동·냉장 설비, 취사 설비 등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가동되는 자체 유류 발전기에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함. 육상전원공급장치란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육상에서 공급하는 설비로, 육상전원공급장치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 선박에 바로 

육상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접안 중인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음.

▪ 해양수산부는 2019년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중기 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함. [11]

▪ 4차 항만기본계획에 항만 내 비산먼지 발생·확산저감, 하역장비 동력원 전환,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 확대 등 

항만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차 항만기본계획에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증대를 포함함. 

○ 2030년까지 총 9,3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정부가 6,991억 원, 항만공사가 2,331억 

원을 투자할 예정.

▪ 국내 5대 항만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현황 (2021년)

▪ 하지만 항만법에는 아직 선박의 육상전원공급장치 사용 의무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육상전원공급장치 

수전설비가 없는 선박들의 시설개조를 위한 정부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사용률이 저조함. [13]

국외 육상전원공급장치 활용 사례 및 관련 법안

▪ 유럽연합의 경우, EU 해양 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법안(FuelEU Maritime Deal)에 따라 2030년부터 EU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FIR,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EU 국가 

내 주요 항구에 정박하는 컨테이너선과 여객선도 육상전원공급장치에 연결해야 함. [14]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고압 20개, 
저압 78개

고압 3개, 
저압 2개

저압 28개 저압 26개 저압 3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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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는 2007년에 

항구에 정박한 선박의 육상전원공급장치 사용을 의무화하는 해양 운항 선박 정박 규정(Ocean-Going Vessel 

Regulation)을 채택함. 2014년 규정 준수 이후, 원양 선박의 오염이 80% 감소. [15] 

▪ 중국의 경우, 2021년부터 ‘항만 및 선박 해안 전력 관리를 위한 조치’에 의해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탱커 제외) 최소 2시간 이상 정박할 내륙항7 에서는 육상전원공급장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16]

 

정부는	입항하는	선박들의	육상전원공급장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선박들에	대한	제재와	

유인	방안도	고려해야	함.	

3.	항만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부족	및	공급	100%	의무화	필요

국내 항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육상운송수단의 전기화, 크레인의 전기화 등)

▪ 대표적인 예로 하역장비의 배출량 감축이 있으며, 하역장비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8를 부착하는 방식에서 

장비의 전기화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 DPF가 설치된 트랜스퍼 크레인은 대기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PM(입자상물질)을 80%까지 

저감시킴. [17] 다양한 하역장비와 화물차량 전체의 전기화 전환이 추진된다면, 항만의 탄소중립 

달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국내 주요 항만의 전기 트랜스퍼 크레인(T/C) 전환 현황 

항만공사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 국내 5대 항만들의 전체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비공개임. 항만공사는 포괄적 개념인 

신재생에너지9를 친환경으로 내세우며 발전량을 공개하고 목표치를 세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알 수 없음. 

7 강, 호수 등에 위치한 항구

8 배기가스 중 PM(입자상물질)을 포집하고 연소시켜 제거하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9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총 400대 중 전기 T/C 366기 총 77대 중 전기 T/C 72기 총 17대 중 전기 T/C 15기 총 36대 중 전기 T/C 2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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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울산항만공사의 2022년 기준 직영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7.1%으로 

밝혔지만, 울산항 전체 전력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미공개함. [18] 

○ 국내 5대 항만 신재생에너지 연간 발전량 

▪ 국내의 경우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원시설 확대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전환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 및 인근 해상의 풍력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지원 전용시설 구축. 

그리고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물 옥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항만 내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확대 및 항만시설 

자체 소요 전력 활용을 계획하고 있음. [19] 

▪ 국내 항만공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계획 

▪ 호주 뉴캐슬항은 경 204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전면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언함. 뉴캐슬항은 세계적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호주지사의 풍력 발전소로부터 대규모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 체결. 총 5,000톤(cubic ton)10의 탄소 저감이 기대된다고 밝힘. [20] 

정부는	기존	계획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요	항만에서의	100%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지원해야	함.	

10 연간 1,000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없애거나 80,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31.3GWh (2022) 3.2GWh (2021) 337kW (2021) 42.5GWh (2021)
마린센터 태양광설비 

도입 (2020) 

분류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로드맵 제시
2022 부산항만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 인천항만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울산항만공사 
ESG경영보고서

2021 ESG 경영보고서

구체적 목표 기준치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급률 

6.3% 달성

2030년까지 
63.9% 달성

2050년까지  
100% 달성

미공개
2026년까지 직영시설 

기준 전력 자립도  
50% 달성

2021년 기준 항만 
에너지 자급률  

49% 달성 완료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 항만 달성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
해상 태양광, 압전 발전, 
연료전지, 소형 풍력 등 
항내 도입지 신규 발굴

해상 태양광 확대를 위한 
투자 계획 발표

태양광 발전, 
해상풍력산업 등 
탄소배출권 확대

유휴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소형풍력발전기, 
연료전지,  지열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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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항만	탄소저감	부문	제언

▪ 국제해사기구의 최근 수정된 온실가스 감축전략, 그리고 미국, 유럽연합의 국제해운 규제 정책을 보면 선박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만 규제 제정을 고려해야 함. 

○ 구체적이고 투명한 항만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필요성을 정부가 인지하고, 항만과 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전생애주기 배출량의 분류와 산정에 대한 기준 및 방법 제공이 필요함.

○ 항만의 실질적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박한 선박들이 국내 항만에서 적극적으로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 

또는 규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재생에너지의 100% 사용을 통한 항만의 에너지 자립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까지 확대시킨 바 있으므로, 우선 주요 

항만별 전체 전력 소비량 대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공개하도록 규제해야 함.

○ 추가로, 국제적 탄소부담금의 도입은 무탄소 선박의 수요를 증가시킴. 무탄소 벙커링 시설이 없는 

항만은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만들은 무탄소 벙커링 시설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탄소 인프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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